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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의 깊이》 
 

  

 

  

 

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4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강동주,  문이삭,  

한성우 단체전 

 드로잉,  조각,  회화 총 19점의 작업이  에이라운지 1층과 2층 공간에 나누어 전시 

 우리가 사는 삶과 일상은 스마트폰이라는 이차원 평면 위의 이미지로 추상화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작가는 일상의 흔적을 더듬는 

일,  그것이 품은 시간의 깊이를 헤아리는 일을 진행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 시공의 

조건과 삶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   



  

 

○ 전시 개요 

전 시 제 목: 《흔적의 깊이》 

참 여 작 가: 강동주,  문이삭,  한성우 

일           정: 2025년 4월 18일(금) – 5월 17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Contemporary) 

(문의:  02-395-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 이 트: w w w .a-lounge.kr  

 *Press Inquir ies:  김다혜 책임 디렉터 (hye@a-lounge.kr, 02-395-8135)  



  

 

○전시 내용 

에이라운지는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강동주, 문이삭, 한성우의 그룹전 《흔적의 깊이》를 

선보인다. 전시작은 총 19점으로 드로잉, 조각, 회화 작업으로 구성된다. 오늘날 우리가 선 자리는 위치기반 

시스템에 의거해 점으로 찍히고, 위치의 시작과 끝은 선으로 이어지며, 쇼츠와 같은 콘텐츠는 타인의 시공과 

서사에 빠르게 접속, 철회를 반복하게 한다. 우리가 사는 삶은 표상된 이미지로, 그리고 다시 이차원 평면 위의 

이미지로 점차 추상화되었다. 오늘의 일상은 스마트폰 속 끝없는 사진과 영상으로 가득 차 계속해서 재연되지만, 

정작 그것들은 현실의 파편을 표피적으로 소비하게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일상의 흔적을 더듬는 일, 그것이 품은 

시간의 깊이를 헤아리는 일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 시공의 조건과 삶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 

강동주, 문이삭, 한성우 세 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에 기재된 시간성과 장소성을 추상화하여, 새로운 

감각의 지평 위로 우리를 안내한다.  

 

 

 

  



  

 

○ 참여 작가 주요 약력 

강동주 (b.1988) 

강동주(b.1988)는 시간의 흐름, 빛과 어두움의 형태를 감각함으로써 세상의 본질을 헤아리고 그 변모를 인지해 

나간다. 지나가는 시간, 변화하는 계절과 날씨, 장소와 지형의 탈바꿈을 마주했을 때, 작가는 각 상황을 

시각화하기에 유리하고 편안한 지지체와 드로잉 방식을 선택한다. 프로타주, 판화, 연필 혹은 흑연 드로잉과 

채색 등 다양한 매체를 혼합해 세계의 생김을 충실하고 꾸준하게 재현해 왔다. 이는 세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의 미학적 방법론으로, 강동주는 자신과 외부를 연결하기 위해 그 관계성을 부단히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가늠하고 그 소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동주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했다. 에이라운지, 서울(2022); 취미가, 

서울(2018); 두산갤러리, 서울(2016); OCI 미술관, 서울(2013); 누하동 256, 서울(2012)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걷기, 헤매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광주(2023); «부기우기 미술관: 어느 정도 예술 공동체», 

울산시립미술관, 울산(2023); «미니멀리즘-맥시멀리즘-메커니즈즈즘», 아트선재센터, 서울(2022);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포도뮤지엄, 제주(2022); «Shadowland», 아마도 예술 공간, 서울(2021); «그 가운데 땅», 

아르코 미술관, 서울(2021); «Rainreading», 두산갤러리, 서울(2021); «눈은 구멍으로, 밤으로 들어가 먹히듯 

몸이 되었습니다»,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2018);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산갤러리, 서울(2018); «뉴 

스킨: 본 뜨고 연결하기», 일민미술관, 서울(2015) 등 국내 주요 기관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2016 년에 

두산갤러리 뉴욕 레지던시에 입주한 바 있다. 

 

문이삭 (b.1986) 

문이삭(b. 1986)은 강물이나 잊혀진 사람과 같이 형태가 없거나 시각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은 존재를 조형하는 

실험을 통해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을 시도한다. 그의 작업은 이미지이면서 때로는 플라스틱/흙 그 자체이기도 

하다. 작가에게는 조형 자체가 덧붙이기와 가소성을 실험하는 행위로 조형 과정에서 과거 이미지와 사물, 가상과 

물질에 대한 충동을 조율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의 조형 언어는 점토로 단단한 형(形)을 부여하고자 하는 욕망과 

해체하고자 하는 욕망의 충돌로 발전한다. 

문이삭은 국민대학교에서 입체미술전공으로 학사, 석사를 졸업했다.  뮤지엄헤드, 서울(2022); 금호미술관, 

서울(2021); 팩토리 2, 서울(2019); 공간 사일삼, 서울(2016)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미니버스», 아르코 

미술관, 서울(2025); «White space», 수림큐브, 서울(2024); «UNBOXING PROJECT 3.2: Masquette», VSF, 

LA(2024); «접촉»,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2024); «23 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서울(2023); «조각충동»,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2022); «Selfish Art-Viewer: 오늘의 감상», 금천예술공장, 서울(2021); «사물들: 

조각적 시도», 두산갤러리, 서울(2017); «ACC 네트워크 플랫폼: 아시아 쿨라 쿨라-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2016) 등 국내외 유수의 갤러리와 기관에서 기획한 전시에 참여했다.  

 

한성우 (b.1987) 

한성우(b.1987)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풍경이나 장소를 주제로 작업을 한다. 그러나 대상 그 자체를 재현하는 

대신, 인적이 사라진 공간이나 오래된 벽과 바닥, 혹은 신체에 남겨진 흔적 등 전경에 가려진 이면에 더 관심을 

둔다. 작가는 기존의 의미나 용도가 사라진 자리에 개인의 주관적 감상을 투영해 눈앞의 풍경을 해체하고 다시 

조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재현하고자 한다. 2020 년부터는 유행이 지나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꽃무늬 벽지나 고정되지 않는 시간으로서의 환절기를 주제로 점차 추상화된 화면을 구축해왔다. 

근래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가 특유의 마티에르(matière)를 보다 얕게 얹거나, 같은 대상을 두고 

구상에서 추상까지 여러 캔버스에 나누어 작업해보는 등 재현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에이라운지, 서울(2023, 2017); 송은아트큐브, 서울(2020); Space BM, 서울(2015); 윌링앤딜링, 서울(2013)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Books and Things», Helen J Gallery, 로스앤젤레스(2022); «Summer Love», 

송은, 서울(2022); «몸짓을 따라가며, 주변을 배회하고, 중심에 다가서려는», 학고재 청담, 서울(2020); 

«Dramatic Scenes», 스페이스 K, 과천(2017) 등 국내외의 전시 공간에서 열리는 유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3 년에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24 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에 

입주했다. 

 

  



  

 

○ 전시 서문 

김성우 독립 큐레이터 

 

"도시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과거는 마치 손에 그어진 손금들처럼 거리 모퉁이에, 

창살에, 계단 난간에, 피뢰침 안테나에, 깃대에 쓰여 있으며, 그 자체로 긁히고 잘리고 조각나고 소용

돌이치는 모든 단편들에 담겨 있습니다"1 

 

오늘날 우리가 선 자리는 위치기반 시스템에 의거해 점으로 찍히고, 위치의 시작과 끝은 선으로 이어

지며, 쇼츠와 같은 콘텐츠는 타인의 시공과 서사에 빠르게 접속, 철회를 반복하게 한다. 데이터화된 

정보는 공간과 신체를 구성하며, 장소는 기호로 치환된다. 압축, 기호화되는 과정에서 장소는 비장소

화되고, 서사는 소멸한다. 그렇게 오늘은 무엇에 귀 기울일 시간을 쥐여 주기도 전에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된다. 주지하다시피 하루를 가득 채운 일상이란 그저 습관처럼 매일 반복되는 시간, 별다른 

자각 없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경험이 낯설어지는 순간, 그 사건들을 이해하

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소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일상이 갖는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

건을 통해 새로워지는 것,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중첩되는 것,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새롭게 연결

되어 구성되는 시공으로서 말이다.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에서 발췌한 글로 이 지면을 시작했듯, 물리적 사물에 새겨진 흔적, 그 존재의 

양식들은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에 봉인된 서사를 감각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 삶을 구조화하는 체계

는 도시와 같은 거시적 시스템으로 형성되지만, 삶을 생동하는 시간은 도처에 깔린 흔적에서 감지된

다. 벽에 희미하게 남은 얼룩, 바닥에 스친 자국, 한때 누군가 머물렀음을 암시하는 흔한 물건들의 배

치 등, 이러한 흔적들은 이미 사라진 시간의 증거이자 현재에 남은 역설적인 현존이다. 흔적은 부재의 

현시presence로, 감지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사건화하는 방식으로 지금-여기의 자리에 각인 된다. 따

라서 일상의 흔적, 그 누적된 시간을 해제하는 일은 그 배후에 놓인 시간의 층위를 읽어내고, 장소에 

축적된 기억과 의미를 감각하는 행위가 된다.  

 
1이탈로 칼비노,『보이지 않는 도시들』, 19p.민음사 



  

 

 

이러한 측면에서 표면 위에 얇고 검게 자리 잡은 강동주의 드로잉은 공간에 기입된 시간과 사건성에 

다가선다. 종이와 흑연의 밀도 높은 마찰에 기인하는 그의 드로잉은 일상의 사적 경험과 신체로부터 

확장된 시간을 추상화한다. 그는 대상을 관찰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의 표피적 형상이 아닌, 

자신과 대상이 맺는 '관계'의 순간에 귀 기울인다. 작가 고유의 경험, 그 사적 시간과 행위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다각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에 얇은 이미지는 내밀하면서도 깊은 시간의 층위를 

보유하게 된다. 이를테면 그의 유년기의 기억과 경험에 링크된 장소에 기반한 <드로잉>(2015) 연작

에서 그는 세 번의 다른 경로로 도시를 유영하며, 낮과 밤의 시간 감각, 특정 장소에 결부된 모종의 정

서를 촉발한다. 한편 <유동, 아주 밝고 어두운>(2023) 에서 작가는 한강을 걷고, 또 관찰하며 강물의 

유속에 빗대어 거대 도시의 추상적 구조 내부에 자리 잡은 이 땅의 물리적, 상징적 변화를 살핀다. 근

대 도시화의 과정에 깊이 개입된 장소, 자연과 인공의 충돌, 소멸과 생성이 거듭 반복되어 온 한강은 

그 자체로 도시에 기반한 삶과 시대, 그 미시와 거시의 교차 가운데에서 삶의 유동성을 환기한다. 장

소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감각과 기억을 통해 비로소 형성되는 삶의 '장(field)'라는 사실을 떠

올렸을 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좌표나 추상적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미셸 드세르토는 도시를 

걷는 보행자의 동선을 일종의 언어에 비유하며, 지도 위에 짙거나 옅은 선으로 새겨지는 보행 경로들

을 통해 도시를 읽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거대한 도시 공간도 그 속의 미세한 흔적들—

사람들이 오가며 남긴 이동의 궤적과 사소한 행위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번역된다. 이러한 

면에서 강동주의 작업은 도시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개인의 몸짓과 기억이라는 언어로 다시 쓰는 시

도이며, 거시적 시스템에 대한 미시적 해석이자 번역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장소적 감각의 물질적 전환은 문이삭의 작업에서도 이어진다. 그는 조각가로서 덧붙이기라는 행위를 

통해 가소성을 확장시키는 방법론에 관심을 가져왔다. 작가는 이를 “소조적”이라고 정의한다. 덧붙이

는 대상은 자유롭다. 상황에 따라 그것은 물질적 연쇄와 확장을 거듭하거나, 비물질적인 개념의 연장

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자신의 작업과 타인의 작업을 연결 짓는 태도이거나, 더 나아가 공간이나 이미

지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본 전시에서 문이삭은 '산'과 '바위', 그리고 '강'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보통 관념과 실재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의 구성물이다. 작가는 이를 일종의 '사물'화 된 대상



  

 

으로 바라보는데, 보통 사물은 경제성의 논리 아래 생산된 것, 극화된 심미성으로 빈곤한 역사를 대체

하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철학적 관점 아래 사물은 기능적 문맥으로부터 떨어져 나

와 중립성을 내재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중립성은 실재와 이미지 사이 근원적 갭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성과 변이의 사건이 잠재하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작가는 이렇듯 고정된 의미로 포

섭되기 이전의 상태로 대상을 전제하고,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양상, 그 경험의 구성에 

관심을 가진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디디고선 땅에서 채집한 흙을 안료로 사용하거나, 가마에서 소

성되는 조각의 조형토로 이용하며, 이를 통해 획득한 형상으로 오늘날의 매끄러운 이미지가 지닌 피

상성과 대응하는 입체적 시점을 확보한다. 그의 조각에서 전경과 후경은 한 몸의 조각을 구성하고, 그

가 마주했던 풍경은 켜켜이 쌓여 압축된 하나의 장면을 이루며, 수직과 수평으로 포개어지고 중첩된 

구성 사이에서 (비)가시적인 시간과 공간의 경험, 과거와 현재가 비선형적으로 축적된 오늘과 일상의 

서사는 물질을 경유한 생생한 경험으로 번안된다. 시점을 달리하며 여러 측면의 표정들을 포착하여 

하나의 조형으로 압축, 조형하고 이를 다시 공간으로 확장하는 문이삭의 방식은 마치 영화적 시퀀스

의 중첩으로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작가는 한강이라는 보편적 이미지와 지금, 여기에서 

감각되는 모습의 간극에서 생성과 전이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멈춰선 채 움직임을 추동하는 풍경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한성우의 작업은 재현과 해체의 경계면에서 대상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을 총체적 감각으

로 제시한다. 사건에 대한 인식은 맥락이 부재한 상태로는 온전할 수 없다. 사물은 환경 속에서 의미

를 획득하며, 존재의 양식을 취한다. 화면 위의 구체적 대상이 흐릿해질수록 명시적인 정보에선 멀어

지지만, 남겨진 물질의 자리에서 감각할 수 있는 상황은 배가된다. 잡힐 듯하다가도 이내 아스러진 형

체는 이미지와 결부된 기존의 서사를 삭제한다. 그가 만들어내는 불분명한 이미지는 지워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대상의 현존에 대한 깊은 관심이며, 구체적 형상과 거리를 둔 ‘흐릿함’은 선명한 언어로서

는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존재론적 양상에 대한 반응이다. 더 나아가 이미지를 구축하지만 동시에 

흐트러뜨리는 것, 그리는 것과 지우는 것의 경계면에서 획득한 이미지는 재현을 위한 구체적 대상이 

아닌, 작가와 대상의 정서적 호응, 대상과 주고받던 내밀한 시선, 그 시공으로 우리의 시선을 연장한

다. 한성우는 과거부터 자신의 작업을 전경(前景)에 빗대기보다는 '뒤편' 이나 '뒷모습'과 같이 시선으

로부터 떨어진 시공과 형상에 빗대어 왔다. 그의 언급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포착하려는 풍



  

 

경이란 삶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하나의 명시적 장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히려 무대 앞의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후 남겨진 것들의 장소, 그 폐허의 무질서한 감각과 닮아 있다. 그렇

기에 작가의 작업은 삶이 주창하는 생명력과는 조금 다른 실존적 공허함이나 멜랑콜리함과 같은 정

서로 충동하는 화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최근 작가는 그의 작업을 설명함에 있어 '부재의 정서'와 

같은 표현을 동원하는데, 기실 '부재'는 망각이나 소실, 누락과 같은 개념과도 연동한다. 한성우의 작

업은 허물어진 형상 속에서 대상의 부재를 감각하게 함으로, 즉 '부재'를 존재의 반대편에 선 언어가 

아닌, 존재의 한 형식으로 자각하게 함으로 일상 속 존재와 그들과 관계 맺어온 우리의 현재적 양상

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표상된 이미지로, 그리고 다시 이차원 평면 위의 이미지로 점차 추상화되었다. 오늘

의 일상은 스마트폰 속 끝없는 사진과 영상으로 가득 차 계속해서 재연되지만, 정작 그것들은 현실의 

파편을 표피적으로 소비하게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일상의 흔적을 더듬는 일, 그것이 품은 시간의 깊

이를 헤아리는 일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 시공의 조건과 삶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

다. 본 전시에 참여하는 강동주, 문이삭, 한성우는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에 기재된 시간성과 장소성을 

추상화하여, 새로운 감각의 지평 위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리고 빠르게 갱신하기만을 요구해 온 '오늘'

이란 이름의 시제에 짓눌린 일상의 감각을 새롭게 자각하길 요구하는 동시에, 그렇게 취득한 세계의 

깊이에 우리 스스로를 투사하길 요청한다. 이들은 미시적인 시간을 관통하는 신체적 경험을 통해 삶

의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이미지와 실재 사이의 간극에 침투하여 다성적인 서사를 끌어내고, 부재를 

직시하게 함으로 현재의 자리를 우리에게 되물으니 말이다. 우리는 강동주의 드로잉에서 미시적 삶과 

거시적 체계의 교차면에서 발생하는 시간의 선율을 그려낼 수 있으며, 문이삭의 조각에서는 지층처럼 

쌓인 물질로부터 시간의 촉감을 감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성우의 회화가 지닌 빈자리는 존재의 

깊이를 되물어야 한다. 눈앞에 펼쳐진 흔적들은 더 이상 지나쳐버린 잔재가 아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제 사이에서 출현한 틈새로서 관객과 조우한다. 

  



  

 

○ 대표 작품 

 

 

 

강동주 

유동, 아주 밝고 어두운  

2023 

Cold wax medium and graphite powder on paper 

70.7 × 104 cm (12 ea)  

 

 

 

강동주 

Drawing 1 (March 2014, 55:43) 

2015 

Pencil on paper 

90 × 61 cm 

 

문이삭 
 

 

열개-인왕 

2022 

Modeling clay, soil (from Inwangsan), ceramic plate, 

fired at 1260°C 

96 × 70 × 50 cm 

 

 

 
 

 

문이삭 

결#8 

2025 

Mixed media on canvas (soil and plants collected from 

the Han River, charcoal and ash made from burned 

wood, eyed mulberry paper fibers, etc 

91 × 91 × 7 cm 

 



  

 

 

한성우 

무제  

2017 

Oil on canvas 

70 × 70 cm 

 

 

 

한성우 

무제  

2020 

Oil on canvas 

53 × 45.5 cm 

 

  



  

 

○ 전시 전경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Contemporary ,  Seoul 


